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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자
2022년 4월 20일(수)

총 2매

담당
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

∙식생활안전지도팀장 문인영 ☎440-2771
∙담당자 노옥주 ☎440-2774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 □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달음식 위생 상태 걱정 마세요 
- 인천시, 배달 앱 등록 1만4,866개 업체 대상 위생 점검 실시 -

-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및 배달원·배달함 위생관리 점검-

인천시가 지속적인 배달음식 수요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따

라 배달 음식점의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.

인천광역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일반·휴게음식점과 제과점영업, 가

정간편식 제조업체 등 배달앱에 등록된 총 1만4,866개 배달업소의 위

생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 

주요 점검 사항은 ▲비위생적 식품 취급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▲유

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·사용·보관 여부 ▲영업주 및 종사자의 

건강진단 실시 여부 ▲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이며 부적합 업체

에는 식품위성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.

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달앱 등록 업소 총 12,084개소를 대상으

로 실시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, 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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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. 

위반 적발업체에는 과태료 처분,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

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 

시는 또한 이번 전수점검과 별개로 4월 18일~22일까지 5일 동안 중국

음식 취급 배달음식점 150개소,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 레스토

랑, 뷔페 등 대형 음식점 20개소 등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

검을 실시 중이며, 조리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원·배달함 위생관리 점

검도 병행한다.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플랫폼 활성

화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가 

필요하다”면서 “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

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 하겠다”고 말했다.


